



























































































































































































































































































古　　墳 轡 鐙 杏　　葉 鞍金具 馬冑 馬甲
? ?
環頭大刀 時期















8号墳 鎌　轡 輪鐙 ○
12号墳 環板轡 扁円魚尾形 ○
28号墳 環板轡 輪鐙 ○ ○ ○ ○ ○ n
35号墳 環板轡 輪鐙 扁円魚尾形 ○ ○ ○ 娃甲 ○
42号墳 鎌　轡 ○
91号墳 輪鐙 ○ ?
95号墳 輪鐙
M1号墳 環板轡 輪鐙 扁円魚尾形
?
○ ○ ○ 桂甲
?
M2号墳 板　轡 輪鐙 扁円魚尾形
?
7号墳 鎌　轡

















76号墳 板　轡 輪鐙 】V
85号墳 環板轡
86号墳
M4号墳 心　葉　形 ○ ○ ?
M6号墳 円環轡 心　葉　形 ○ ○

































































































































































































































































































































































































































































































日本出士의 ‘非新羅系’ 馬裝具의 계보 
大加耶團의 馬具와의 비교를중심으로 
千寶久
[日本出土m 「非新뚫系」 馬옳를m系뽑]- - · 千뿔 久
일본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裝敵馬用 馬裝具는, 그 계통의 차이에 의해 〈新羅系〉와 〈非新羅系〉로 
크게 나뒤는데 그 주류가 되는 것이 後者의 특정을 가진 馬具이다. 그 분류기준은 한반도 5세기후반 
이후의 馬具 製作地가 다름을 냐타내는 요소로서, 金斗喆民가 제시한 것이며, 〈新羅系〉馬具는 주로 
高句麗와 新羅,그리고 加耶 일부의 馬具에서 보여지고, 〈非新羅系〉馬具는 주로 百濟와 加耶에 집중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본의 馬裝具 系購를 알 때에도 유효한 분류라고 말할 수 있다. 
本꿇에서는 이 중에셔 〈非新羅系〉馬具를 예로 들어셔 , 우션, 일본출토의 f자형 鏡板이 달린 總와 
創훌形좀葉의 유래지의 候補地안 大加耶團의 馬裝具 변천 속에서 , 同地域에서 馬具의 改造가 빈번히 
행해졌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 중 많은 것은, 〈新羅系〉 • 新羅製馬具에서 〈非新羅系〉로의 변환제작 
으로, 그 배경에는 百濟地域으로부터의 강한 영향이 생각되어지며, 특히 흡句麗와의 싸움에서 百濟
가 일시적으로 멸망당했던 5世紀후반에는, 그 難을 피할 수 있었던 IA을 받아들언 것에 의한 大加
耶團의 I房變容을 상정했다. 또 劍養形좀葉이 考案되 었던 地域에 관해서는, 韓國에서의 百濟古樓의 
實年代觀에 議論의 여지를 남겨두었지만, 百濟의 公州지역에서 f 字形鏡板과 同時에 만틀어졌을 可
能性쪽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日本列島에 전해진 f 字形鏡板 • 創훌形좀葉의 馬裝具는 百濟로부터 직접 온 것과, 百濟
製品이 大加耶團율 經由해서 온 경우, 또한 大加耶團에서 模做되어진 것들이 운반되어진 경우 둥이 
있을 수 있다고 상정할 수 았다. 또 6世紀천반에는, 新羅의 心葉形鏡板 • 좀葉의 馬裝具가 大加耶團
에셔 改造되어진 것이, 日本의 構圓形의 裝斷馬具에 系體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5世紀후반부터 6世紀전반경까지의 日本의馬裝具系講는,우선百濟에서,그후는大加 
耶團에서 찾야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韓半島정세속에서 , 日本列島의 優와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었던 地域을 아는데 있어서 有效한 資料가 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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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istory　of“Non・Silla・type”Horse　Trappings　Excavated　in　Japan：
aComparison　with　Horse　Trappings　of　tlle　Dae・Gaya　Federation
CHIGA，　Hisashi
　　Ornamental　horse　gear　that　has　been　excavated丘om　burial　mounds　in　Japan　is　broadly
classified　into　one　of　two　categohes　depending　on　diffbrences　in　their　o亘gin．　These　relics　are
classified　as　either“Silla－type”or“non－Silla　type”，with　the　m司ohty　possessing　characteris・・
tics　fbund　in　the　latter　category．　The　criteria　fbr　these　categories　are　based　on　elements　indi－
cating　dif董brences　in　the　regions　where　horse　gear　was　made　on　the　Korean　Peninsula丘om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which　have　been　put　fbrward　by　Mr．　Kim　Doo－Chul（金斗
詰）．Horse　gear　belonging　to　the“Silla－type”are　thought　to　be七hose　fをom　Koguryo　and　Silla
and　some　parts　of　Gaya，　while“non－Silla　type”horse　gear　tend　to　be　concentrated　in　Paekche
and　Gaya．　These　categories　are　most　use制when　determining　the　origin　of　horse　gear　discov－
ered　in　Japan．
　　This　paper　examines　horse　gear　of　the“non－Silla　type”，by丘rst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士equent　modifications　that　were　made　to　horse　gear　in　Dae－Gaya，　which　has　been
nominated　as　the　likely　place　of　origin　of　bridles　with　f二shaped　cheek　pieces　and　diamond－
shaped　horse　accessories　that　have　been　excavated　in　Japan．　Most　of　this　gear　has　been　re－
made　into　the“non－Silla　type”after　having　originally　been　made　as　horse　gear　fitting　the
“Silla－type”category．　It　is　believed　that　strong　influences丘om　the　Paekche　region　were　at
play　here．　In　particular，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when　Paekche　was　tempo－
rarily　decimated　in　a　war　with　Koguryo，　it　is　believed　that　the　influx　of　cra丘smen　into　Dae－
Gaya　who　were　fleeing　the　troubles　there　transfbrmed　the　cra丘．　Although　there　is　ongoing
debate　as　to　the　age　of　Paekche　burial　mounds　in　Korea，　it　is　considered　highly　likely　that
the　diamond－shaped　horse　omaments　were　made　in　the　Kongiu（公州）region　of　Paekche　at
the　same　time　as　the　f二shaped　cheek　pieces　were　made．
　　It　is　assumed　that　the　f二shaped　cheek　pieces　and　diamond－shaped　accessories　that　were
brought　to　the　Japanese　Archipelago　were　either　brought　directly仕om　Paekche　or，　in　the
case　of　articles　that　were　made　in　Paekche　but　came　via　Dae－Gaya，　it　was　the　imitations　of
these　articles　that　were　made　in　Dae－Gaya　that　were　brought　to　Japan．　It　is　also　believed
that　horse　gear　such　as　heart－shaped　bridles　and　ornaments　made　in　Silla　but　modified　in
Dae－Gaya　in　the　early　part　of　the　6th　century　have　histo亘cal　links　to　Japanese　horse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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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cylindrical　in　shape．
　　In　this　way，　the　o1元gins　of　horse　gear　in　Japan　dating　fセom　the　second　half　of　the　5七h　cen－
tury　through　to　the　early　part　of　the　6th　century　are七〇be　fbund　first　in　Paekche，　and　then
later　in　Dae－Gaya．　These　are　most　use血l　materials　fbr　leaming　about　the　regions　that　main－
tained伍endly　relations　with　the　Japanese　state　of　Wa　amid　the　ever－changing　state　of　a£
白irs　in　the　Korean　Peninsular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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